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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원

■ 큰법당/미륵반가사유상 ■ 해수관음상/평화탑

■ 정원 ■ 일주문

◆ 2005년 1월 14일(금)

● 명원 다도원 개원
● 신라왕자 무상선사 헌공 다례제
● 전시관 개관 기념 김경선생 초청전시회

◆ 2005년 1월 21일(금)
● 무량사 요양원 건립 축하

김덕수 사물패 비나리 기념공연

◆ 2005년 1월 23일(일)
● 무량사 조계종 봉납 기념 대법회

◆ 2005년 8월 11 ~14일 : 학술세미나

● 주제 : 해외포교(미주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2005년 9월 24 ~ 25일

●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 개교
● 무량사 요양원 개원
● 무량사 개산 30주년 기념 및

문화원 준공 법회

하와이 호놀룰루 보타산의 정기를 한 곳으로 모은 무량사는 산세가 수려하고 팔로로 벨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와이키키의 경관이 뛰어나 불

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기도, 정진 수행처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불국토의 요람지이며,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불사 끝에 호법선신들이 옹호

하고 있는 영험한 기도도량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멀리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 하와이 4천여평 부지위에 여법하게 세워진 무량사는 1975년

기 대원스님이 불사를 시작하여, 1982년에 법당과 명부전, 종각, 사리탑이 완공되었으며, 1986년에는 불교문화원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하와이 무량하

는 한국불교의 해외 사찰로서는 가장 규모가 장대한 사찰로서, 그리고 한국불교문화를 외국에 널리 선양하는 문화원까지 갖추려 하는 사찰로서 매우 뜻 깊은 의미를 새겨 나

갔습니다. 그러나 총건평 약 3000평에 달하는 건물의 공사 도중 호놀룰루시 행정 당국으로부터 문화원 건물의 지붕이 시 당국에서 허가해 준 높이보다 2미터 정도 높다는 지적과 함

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시 당국과, 주민, 그리고 본사 간에 여러 방면의 절충과 모색, 그리고 법적인 논쟁이 이어져서 어려운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에 20여년 간 무량사의 창건과 발전에 혼신의 정력을 쏟아 온 기 대원 스님이 주지직을 사임하고, 권도현 스님이 주지를 맞게 된 후 신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비롯하여 현지의 여러 전문가

들과 중재회의를 통하여 지붕 높이를 1m 정도 낮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시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응하여 문제가 발생한 지 13년 만인 2001년 8월에 하와이 법원으로부터 지

붕을 낮추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 하라는 판결이 나와 지붕의 상량을 잘라내어 지금의 無樑寺(Broken Ridge Buddhist Temple)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1998년 동안거부터 태평선원을

개원하여 매철 조계종 납자들을 모셔 미주에서 간화선 가풍정진도량의 면모를 지켜오면서 2002년 8월에는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을 설립하여 4년제 학부와 2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 서부 사립대학연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곳 하와이에 큰 도량을 세워 태평선원을 운영하고 대학을 설립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곳 미주지역에 널리 펴고자 함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 내었던 것은 하와이 신도,

조국의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무량사는 그 공덕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무량사 문화원과 태평선원,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한국불교문화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희 완공된 무량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법적으로 명의, 재산 등록하여 명실 공히 대한불교 조계종 미주포교 근본도량으로 태어나 이제까

지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의 거룩한 원행을 호법천신과 제불보살님 앞에 널리 칭송하고 앞으로 미주전역이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발원하며 정진 할 것입니다. 2005년 하와이 무량사는 개산 30주년이 됩니다.

개산 30주년을 맞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양로, 요양원도 개원하여 지난 30여년 동안 해온 불사를 회향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u Ryang Sa
(Broken Ridge Buddhist Temple)

하와이 무량사 無樑寺대한불교
조 계 종

초 대 합 니 다

하와이 무량사 개산 30주년∙

문화원 20년 불사 회향 법회

하와이 무량사는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문화원 불사회향 법회와 창건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하와이

호놀룰루에 우리 전통양식의 큰 사원을 세워 문화원을 개원하는 것은 미주 전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함이며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하와이 그리고 본국에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정성어린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완공된 하와이 무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미주 포교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이제까지 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거룩한 보살행을 널리 칭송하고 앞으로 미주전역이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무량사 문화원 큰 문을 활짝 열어 선다도원, 요양원, 태평선원 그리고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을 잘 운영해 나아갈 것입니다.

2005년 개산 30주년을 맞는 하와이 무량사는 조계종 종단 원로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봉행하오니

본국의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